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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리 앨리스 하다드 

[웨슬리언대학교 동아시아 및 환경학 교수] 



미국 내 도시행동계획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두 가지를 꼽는다. 지속가능성/환경 목표에 

헌신하는 유급직원을 보유하는 것, 그리고 도시 내 대학을 갖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. 도시 내 직원

들은 지역사회에서 환경 활동가들이 환경활동 계획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동 

계획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. 대학과, 특히 지역사회 구성원 및 학생들은 재원을 제공할 뿐 아니

라, 정책적 노력을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전문성과 노동력을 제공한다. 도시가 인종차별에 맞서기 

위해 협력하면서, 기후변화에 맞서고자하는 성공적인 노력으로부터 배운 교훈들이 세계적으로 더욱 

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기위한 노력에도 적용될 수 있다. 중요한 것은, 도시규모, 소득 및 정치적 성

향이, 물론 관계가 있긴 하지만, 그렇다고 어떠한 도시가 야심찬 기후행동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

예측 하는 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중요성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이다. 소규모의 빈곤 지역

사회가 기후 행동의 최전선에 있기도 하고, 또 인종차별에 맞서는 데 있어 리더가 될수도 있으며, 

여기에는 모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.   


